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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코미디언 김효진이 과거 서경석을 두고 조혜련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18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서경석과 김효진이 출연했다. 

이날 김효진은 서경석과 합을 맞춘 1990년대 인기 코너 '울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효진은 "사실 과거 서경석 씨를 남몰래 짝사랑했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저도 몰랐는데 조혜련 씨도 서경석

씨를 좋아하고 있었다. 둘 다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김효진은 서경석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남자 개그맨 선배들이 농담도 거칠게 했다. 그중에 서경석 씨는 너무 젠틀

하고 신사적이었다. 늘 인격적으로 후배들을 대해 줬다"고 답했다.  

김효진은 "'울엄마'는 1970년대 판자촌을 배경으로 했다. 얼굴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옷도 늘어져 있는 옷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혜련의 화장이 환해졌다"며 "상의도 점점 너덜너덜한 옷에서 라인이 드러나는 파인 옷으로 바뀌더라"라고 했

다. 

그는 "나도 점점 주근깨를 지우고, 포니테일로 묶고 그랬다"며 "그러다 결국엔 조혜련과 같이 담당 피디님한테 끌려가서 '너희

분장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혼이 났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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